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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마당에 나가 봄의 날씨를 느끼며 놀이하던 아이들의 눈에 나비가 들어왔어요.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를 발견한 아이들은 나비가 왜 유치원 마당에 온 것인지, 어디서부터 날아온 나비인지 궁금해하며,

내가 예전에 봤던 나비들을 떠올리며 친구들과 바깥에 나갈 때마다 나비를 찾아다니고 교실에서도 나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찼습니다.

‘나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4.26. ~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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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 예전에 나비 본 적 있는데!”

마음튼튼 2반 친구들은 유치원에 찾아온 나비를 보며 예전에 보았던 나비가 생각났어요.

내가 보았던 나비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보았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며 나비에 대해 관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친구들은 꽃이 있는 곳이나 유치원, 집 앞 놀이터에서 나비를 보았다고 이야기 해주었어요~

나비를 보았던 경험

▲ “나는 꽃이 있는 곳에서 나비를 봤어.”

“꽃에 나비가 앉아있었는데 내가 가까이 가니까 날아가버렸어~”

“나는 엄마,아빠랑 공원에 갔을 때 나비 봤어”

▲ “난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 있는데 나비가 내 앞으로 날아갔어!”

“나는 유치원 마당에서 나비 본 적 있어, 하얀 나비”

“난 창문으로 본 적 있어~ 내가 화장실 가는데 밖에 나비가 지나갔어”



“우리 흰나비를 키워요!”

배추흰나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친구들은 직접 나비를 키우고 싶어했어요. “왜 안 움직여요? 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보여요” 알과 번데기에 대해

너무 궁금한 우리 친구들은 책에 나와있는 사진도 보고 돋보기로 작은 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교실에 오자마자 알을 궁금해하며 알과 번데기를 확인하고 놀이 중간에도 와서 알을 관찰했습니다.

나비 키우기

▲ 유아들이 관찰하여 그린 애벌레와 번데기



“애벌레가 똥을 너무 많이 쌌어, 냄새 나요!, 이제 잎사귀가 거의 다 없어졌어”

알에서 깨어나 잎사귀를 먹고 자라나는 애벌레들은 똥도 많이 쌌어요. 

친구들이 다함께 애벌레를 새 집으로 이사시켜주고 신선한 배추잎을 주며 번거로움도 있었지만 정성으로 보살핀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배추흰나비로 태어나는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나비 키우기 Ⅱ

▲ 새로운 집에 신선한 배추잎을 넣어주고 애벌레를 옮깁니다.

▲ 마음튼튼 2반친구들이 놀이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중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태어났어요.

◀ “교실에서 계속 키워요”,

”교실엔 나비가 먹을 게 없잖아”

“맞아, 그리고 하늘도 못 날잖아”

태어난 나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지 함께 의견을 나눈 친구들은

하늘정원에 올라가 나비를 날려주기로 했습니다.

▲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 나비가 날아가지 않자 “우리랑 더 같이 있고싶은가봐~”라고 이야기하며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곧 나비가 날아가자 나비에게 또 놀러오라고 인사하며

배추흰나비를 자연으로 날려보내주었습니다.



“배추흰나비는 다치지 않고 잘 살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자연으로 날려 보내준 배추흰나비가 잘 살고 있을 지 무척이나 궁금해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곤충들에게 잡아먹히진 않을지 걱정도 했어요.

거미나 사마귀 등 나비를 잡아먹는 천적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천적

▲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나비를 잡아먹는 거미 놀이를 합니다.

▲ 천적에게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나비들을 알아보고 유치원 마당에 찾아오는 나비들을

보호해주기위해 마당에 화려한 무늬, 눈 무늬의 날개를

가진 나비를 그려봅니다.



나비를 주제로 다양한 놀이를 하며 나비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았어요.

비오는 날 나비의 날개는 왜 젖지 않는지 양초로 실험도 해보고 유토로 나비동산도 꾸며주고 여러 종류의 나비의 이름도 따라써보며

우리 친구들은 점점 나비 박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비 놀이

▼ 나비로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

▲ 수성싸인펜으로 그린 나비 날개 반쪽에만 양초를 바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양쪽 날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아요.

▲ 유토로 만든 나비와 ohp필름에 그린 나비들로 나비동산을 구성해요.



나비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가는 아이들이 서로 퀴즈를 내며 놀이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퀴즈놀이에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림책, 놀이, 질문, 나비키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게 된

나비에 대한 것들을 퀴즈로 풀어보며 나비박사가 될 수 있었답니다.

나비박사 퀴즈대회

‘나비’주제를 마무리하며...

평소 야외에서 멀리서만 바라보던 나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가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의 성장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기까지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그 기간동안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성장과정과 먹이, 생김새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평소 쉽게 해보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비 주제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